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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과 진실
(출20:16)

1. 오늘은 제 9계명, ‘거짓 증거하지 말라’입니다. 그런데 거짓말에는 ‘좋은 거짓말’과 ‘나쁜 

거짓말’이 있습니다. 아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.

1.1. (관찰) 히브리 산파들이나 라합은 ‘생명을 살리기 위해서’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

성경은 이를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칭찬합니다.

● 출1:19,20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

산파가 그들에게 (                       )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(               )

● 수2: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● 히11:31 (       )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

와 함께 (                       )

1.2. (관찰) 반대로 자기(혹은 속한 집단의)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

언하는 자들을 성경은 정죄합니다.

● 신19:18,19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(          )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

(      )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(               ) 너희 

중에 (   )을 (      )하라

● 시27: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(        )와 (                )가 일어나 

나를 치려 함이니이다

1.3. (나눔1) 성경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정죄하지만, 생

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거짓말은 믿음의 용기로 칭찬을 합니다.

  다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‘나는 솔직한 사람이야’, ‘나는 거짓말은 잘 못해’라는 말로 

포장하며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? 혹은 반대로 받은 적이 있나요?

  사실의 폭력이 주는 아픔과, 반대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언어가 가진 생명의 

힘에 대해,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.

  

2. 예수께서는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(요8:44). ‘거짓’이 ‘악’에 뿌리를 두고 있

다는 것이죠. 그런 ‘거짓’은 교묘하여 활동 방식이 다양합니다. 따라서 악에 속한 거짓인지 

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를 염두에 두고서 아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.

2.1. (관찰) 거짓은, 불의와 악에 ‘침묵’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

● 레5: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(           ) 증인이 되어 그가 (       )이나

(           )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(          )를 져야 할 것이요 그 (       )이 그에게

로 돌아갈 것이며

2.2. (관찰) 거짓은, ‘왜곡과 과장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

● 창3:1,4 ...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(             )의 열매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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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지 말라 하시더냐...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● 마26:61 이 사람의 말이 (        ) 하나님의 성전을 (       ) 사흘 동안에 (            ) 

하더라 하니

2.3. (나눔2)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, 강한 자들

에게는 아첨의 말을 쏟아 내거나 그들의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인들

이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파라오 앞에서라도 진실을 

말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

(요 8:44)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(요8:45-47).

  이 시대는 지금 ‘거짓의 악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. 우리가 말

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. 이 시대에 반드시 말해야 하는 진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

  또한 진리 그 자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◧ 삶을 위한 기도

  하나님. 법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. 

거짓의 승리는 잠깐이며 진실과 진리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, 용기 잃지 않고 히

브리 산파와 라합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.


